
월간 세무회계 뉴스 (2017년5월) 

 

주제 ： 한국에서의 사업관련 증빙관리 

 

세무법인 WITHPLUS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및 법률 정보를 종합하여 매

월 월간레포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

 

 

1. 개요 

 

증빙을 잘 관리하지 못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내거나 가산세를 

추가로 부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

 

2. 부가가치세법상 취급과 법정지출서류 

 

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,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

신고에 반영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소득자가 110 만원상당의 책상을 

사면 110 만원을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으로 책상을 산 경우 10 만원의 

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0 만원에 사는 결과가 됩니다. 따라서 

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됩니다. 여기서 

법정지출 증빙서류를 잘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아껴서 10%를 더 남길 수 있습니다. 여기서 

법정지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.. 

 



3.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취급 

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10%의 부가가치세를 놓칠 뿐만 아니라 해당사업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

한계세율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. 개인사업자은 최대 40% 가까이의 소득세를 부담할 수 

있고 법인은 20%가 넘게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 

비용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

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 건당 3 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

지불한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고 5 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 

 

법정지출증빙을 잘 챙기고 갖추는 것이 부가가치세도 절감하고 소득세, 법인세도 줄이고, 

가산세 및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며, 증빙을 토대로 작성되는 장부의 

정확성도 올라가서 재무제표의 정확성도 높이는 길입니다. 

 

 


